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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A literature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and medicinal effect &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Bullsusan” is a herbal prescription composed of Angelicae Gigantis Radix(當

歸) and Cnidii Rhizoma(川芎). 

Objectives : Through the researching on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gain the literature evidence for adaptation to these days child labor as a pre-labor 

keeping herbal medicine. And have detailed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tion of 

prescription and medicinal effect &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Methods : First, researched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A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 and analysed component 

ratio, nickname, herbal manufacture and drug processing method, medicinal effect and 

adaptation diseases. Second, referred related Korean and Chinese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medicinal effect and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by scientific 

experimentation. 

Conclusions : We found total 46 records of “Bullsusan” from 20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included at A Series of Korean Medicine. Prescription component ratio of Angelicae 

Gigantis Radix and Cnidii Rhizoma were 3:2, 1:1, 2:1, 1:1. 3:2 had most 20 records and 1:1 

had second 14 records. Especially 1:1 had a tendency of having nickname  “Goonguitang”, 

but not must had. First herbal manufacture was powder, it had 8 records. First drug 

processing method was decocting with water and alcohol, had 19 records. Medical Effects of 

“Bullsusan” can be induced to next 8, that were “remove get bad blood, give birth new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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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labor by reducing fetal volume”, “acceleration of labor”, “test of fetal survival, 

elimination of dead embryo”, “elimination of placenta”, “revive”, “allaying pain”, “nourish 

the blood”. From these medical effects, 9 adaptation diseases can be induced. That were 

“threatened abortion”, “womb ache and vaginal bleeding by spontaneous abortion”, 

“pre-labor keeping(prevention of hard labor)”, “acceleration of labor”, “hard labor”, 

“missed abortion”, “postnatal vaginal bleeding, dizziness, asthma, headache, womb ache”, 

“postnatal mastoptosis and mastodynia”, “first aid symptom like as dizziness, 

unconsciousness, stroke caused by excessive bleeding”. The medical effect of 

“acceleration of labor” and “elimination of placenta” have been examined by modern 

clinical research. The effect of “remove get bad blood, give birth new blood”, “allaying 

pain” and “nourish the blood” have been examined by modern experimental study. But 

overdosing on “Bullsusan” to pregnant mouse can cause natural abortion, so the proper 

dose of “Bullsusan” in pregnant period is very important.  

Key Words : Pre-labor Keeping Herbal Medicine(産前管理韓藥), Bullsusan(佛手散),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Cnidii Rhizoma(川芎),  Obstetrics(産科)

Ⅰ. 序  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佛手散은 當歸와 川芎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한약처방으로 중국 唐代 孫思邈의 孫眞人千金方에
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佛手散’이라는 처

방명은 宋代 許叔微의 普濟本事方에 처음 보인

다.1) 孫眞人千金方에는 處方名이 없으며, 當歸와 

川芎 각3냥으로 구성되어 부인의 産乳, 傷胎, 崩中, 

金瘡, 拔牙齒로 인한 失血過多 證에 물에 달여서 복

용하도록 되어 있다.2) 普濟本事方에 기재된 佛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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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柳姃我, 丁彰炫. 臨産 醫論과 醫方에 대한 문헌고찰-佛手

散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178. 

2) 唐 孫思邈 著. 李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金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04. “婦人産乳去血多, 傷

胎去血多, 崩中去血多, 金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未止, 心

散의 效能 및 主治는 부인이 임신 5~7개월에 胎가 

손상되어 복통이 그치지 않고 下血을 할 때 불안정

한 胎와 어머니를 회복시키거나 이미 사망한 태아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작용이 신묘하다고 하

였다. 용량 및 전탕, 복용법은 當歸 6냥, 川芎 4냥을 

거칠게 가루 내어 매 복용 시마다 2돈씩을 물 1 작

은 잔으로 먼저 달이고 다시 술 1 큰 잔을 부어 한

소끔 끓인 후 찌꺼기를 버리고 따듯하게 복용한다. 

경련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을 입으로 

흘려 넣어 주기를 2~3차례 반복하면 환자가 곧 소

생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각종 출혈과다증에 물로 

전탕하여 사용하는 용법을 和劑局方을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3) 

中懸虛, 悶眩, 頭重, 目暗, 耳聾, 擧頭便悶欲倒, 且宜煮當

歸芎藭各三兩, 以水四升煮取二升, 去滓, 分二服卽定. 轉續

次第諸湯治之.”

3)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治婦人姙孕五七月, 因事築磕著胎, 或

子死腹中 惡露下, 疼痛不止, 口噤欲絶, 用此藥探之. 若不損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立便逐下. 此藥催生神妙, 佛手散. 

當歸六兩, 洗去蘆, 薄切焙乾秤, 川芎四兩洗, 右麄末, 每服

二錢, 水一小盞, 煎令泣泣欲乾, 投酒一大盞, 止一沸, 去滓

溫服. 口噤灌之. 如人行五七里, 再進, 不過二三服便生. 和

劑局方, 此藥治傷胎去血多, 崩中 去血多, 金瘡去血多, 拔齒



韓國 醫書에 보이는 佛手散의 處方構成과 效能·主治에 대한 고찰

19

이상 처방과 처방명의 연원이 되는 두 문헌의 기

재를 보면 佛手散은 임신 중 胎를 傷한 위급한 경우

에 母子를 회복시키거나 사망한 태아가 체외로 배출

되도록 하며, 각종 출혈과다증에 사용할 수 있는 救

急處方이다. 佛手散은 東醫寶鑑을 비롯한 한국 醫

書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위의 두 경우 외에 임

신과 출산 및 산후 여러 증상에 대한 다양한 主治를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 제21대 英祖大王의 모후 淑

嬪 崔氏의 3회에 걸친 출산과정을 기록한 護産廳

日記에는 難産을 예방하고 순산을 도모하는 臨産豫

備藥으로 사용된 실례가 나온다. 즉 출산 진통이 시

작되면 佛手散에 益母草 2~5돈을 가하여 복용함으

로써 출산이 쉽고 빠르게 되도록 미리 조치하였던 

것이다.4) 護産廳日記는 王室出産의 실례를 보여

주는 것이지만, 佛手散을 臨産預備藥으로 사용하는 

것은 1960년대, 1970년대 신문 지상의 가십 란에 

어떠한 상황을 出産과 佛手散의 사용에 빗대어 풍자

할 정도로 상식화, 대중화 되어 있었다.5)6) 이러한 

정황을 볼 때 佛手散은 우리나라에서 왕실출산 뿐 

아니라 일반인의 출산에도 출산 진통 시작 후 難産 

예방과 순조로운 출산을 위한 임산예비약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 醫書에 기재된 

佛手散에 대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출산

에 佛手散을 산전관리 한약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

헌근거를 확보하고, 더불어 처방구성 및 效能･主治

를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한국 醫書 중 婦人門에 

기재된 佛手散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分量과 異名, 

修治法, 煎湯法, 效能, 主治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佛手散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去血多, 昏暈欲倒者, 用水 煎服.”

4) 朝鮮 護産廳 編著. 護産廳日記. 1693-1698(肅宗19-24)寫.

5) 동아일보. 기사(가십). 1966.1.10. “新黨탄생 될뚱말뚱, 해

넘도록 陣痛만 되풀이. 佛手散이나 써보시지.”

6) 경향신문. 기사(가십). 1973.8.7. “佛手散이 듣지 않는 산

모에게도 돈을 놓고 빌면 빨리 순산한다는 게 요즘 세태

다.”

첫째, 當歸와 川芎 2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

둘째, 처방명이 佛手散이 아니더라도 當歸, 川芎 2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경우는 포함

셋째, 2가지 약재의 분량에는 상관하지 않고 포함

넷째, 가감법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다섯째, 當歸와 川芎으로 구성된 후 1가지 약재를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경우는 포함

韓國醫學大系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재직하였

던 故 金信根 박사의 문헌수집 및 편찬으로 1988년 

驪江出版社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총50책의 한국의

약학 총서이다. 1992년 再刊 시에는 제1책의 시작 

부분에 각 책에 수록한 醫書를 명시한 總目을 첨가

하였다. 한국 醫書는 원문이 逸失된 경우가 많으며, 

혹 원문이 존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지학적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또한 많다. 이러한 실정에서 총서형

태로 원문을 보존하고 있는 韓國醫學大系를 1차 조

사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혹 

영인상태가 좋지 못하여 원문을 해독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주에 인용한 원문 중 형태를 식별하

기 힘든 글자는 ‘(  )’로 표기하였다. 각 醫書의 판

본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은 서지학적인 고찰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佛手散에 관련된 기록을 살피다보면 중국 醫書

의 내용 또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반복해서 인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醫書 내용의 

단순 구비보다는 임상에서의 실제 활용에 가장 주안

점을 두어왔던 한국 醫書의 특성 상 인용 자체에도 

編著者의 선택과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3. 佛手散에 대한 연구동향

천미란의 ｢佛手散이 姙娠 및 子宮筋에 미치는 영

향｣7), 김춘애의 ｢芎歸湯 및 佛手散煎液이 貧血家兎

의 造血效果에 미치는 影響｣8), 유심근의 ｢佛手散이 

7) 천미란. 佛手散이 姙娠 및 子宮筋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8) 김춘애. 芎歸湯 및 佛手散煎液이 貧血家兎의 造血效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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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자궁경수축력 및 자발운동에 미치는 영향｣9) 

등은 국내에서 佛手散의 자궁에 대한 작용 및 빈혈

에 대한 效能을 탐구한 연구이다. 중국에서는 佛手

散의 전통적 效能에 대한 고찰 및 그에 대한 현대 

실험적 검증 연구가 보다 활발하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白鶴의 ｢佛手散的傳統功用與現代硏究關聯分

析｣10), 黃美艶의 ｢佛手散不同醇提液補血作用比較硏

究｣11), 黃美艶의 ｢采用代射組學策略硏究佛手散對急

性血瘀大鼠的活血化瘀作用機制｣12), 鲁建武의 ｢佛手

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13), 陳春玲 의 ｢佛手散聯

合利凡諾中期姙娠引産效果分析｣14), 陳芊의 ｢佛手散

對先兆流産模型大鼠 TNT-α影響的實驗硏究｣15) 등

은 현대적 연구방법으로 佛手散의 效能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지표를 설정하여 佛手散의 여러 效能을 다

각적으로 조명하였다. 본고의 ‘考察’ 부분에서 한국 

醫書 내용 고찰을 통해 귀결한 佛手散의 效能 및 主

治에 대해 이를 현대적 연구로 검증한 국내 및 중국 

연구의 내용을 병행하여 소개할 것이다. 

Ⅱ. 本  論

1. 韓國醫學大系 중 佛手散 관련 기록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한국 醫書 중 총 20종의 

醫書에서 46건의 佛手散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9) 유심근. 佛手散이 백서 자궁경수축력 및 자발운동에 미치

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0) 白鶴 外 3人. 佛手散的傳統功用與現代硏究關聯分析. 中成

藥. 2014. 36(3). pp.601-604.

11) 黃美艶 外 7人. 佛手散不同醇提液補血作用比較硏究. 中國

臨床藥理學與治療學. 2011. 16(8). pp.841-846.

12) 黃美艶 外 6人. 采用代射組學策略硏究佛手散對急性血瘀大

鼠的活血化瘀作用機制. 中國中藥雜誌. 2013. 38(20). 

pp.3576-3582.

13) 鲁建武, 宋金春, 曾俊芬.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 

中國醫院藥學雜誌. 2009. 29(5). pp.356-358.

14) 陳春玲, 陳錦玉.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姙娠引産效果分析. 

實用中醫藥雜誌. 2014. 30(6). pp.511-512.

15) 陳芊 外 4人. 佛手散對先兆流産模型大鼠 TNT-α影響的實

驗硏究.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9. 14(9). pp.618-620.

大系
卷次

醫書名 醫書 내 分類目
기록
건수

1권 鄕藥救急方 婦人雜方 1

1권 諺解救急方 難産 1

6권 鄕藥集成方
姙娠疾病門, 坐月
門, 催生, 産後頭
痛, 乳癰

6

10권 醫林撮要 産後門 1

14권 東醫寶鑑
胎漏胎動, 瘦胎令
易産, 下死胎, 姙娠
通治

4

16권 廣濟秘笈 婦人門 3

18권 濟衆新編 保産, 姙娠通治 2

21권 醫鑑刪定要訣 婦人 1

24권 本草附方便覽 婦人 1

26권 醫宗損益 保産 1

27권 春監錄 婦人門 3

28권 袖珍經驗神方 産後諸症 1

29권 醫方新鑑
胎漏胎動, 産脈, 橫
産, 姙娠

5

30권 醫本 保産, 姙娠通治 2

31권 經驗方 辨胎法 1

33권 胎産要錄 催産 1

33권 諺解胎産集要
通治, 十産候, 察色
驗胎生死, 下死胎, 
血暈, 喘息

6

33권
壽生新鑑 
産房隨錄

孕婦預服難産, 胎
動血漏腹痛犯房感
寒

2

44권
增補山林經濟 
救急篇

胎漏胎動子懸, 難
産

3

46권 仁濟志 湯液 1

Table 1. The record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

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 관련 기록)

2. 佛手散의 處方構成

1) 구성약물

婦人門 중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은 처방명이 佛手散이 아닌 경우에도 조사 대상

에 포함하였다. 鄕藥救急方16), 鄕藥集成方17)에

16)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鄕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六兩 芎藭 四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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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川芎을 ‘芎藭’으로 표기하였으며,  鄕藥集成方
에 胎産救急方을 인용하여 수록한 처방에는 當歸

는 當歸鬚로 사용 부위를 세분하여 기재하고 川芎은 

芎藭으로 표기하였다.18) 나머지는 모두 구성 약물을 

當歸와 川芎으로 기재하였다.

2) 구성비율

當歸와 川芎의 처방 구성 분량은 다양하며, 특히 

當歸와 川芎의 분량을 동일하게 한 경우 처방명을 

‘芎歸湯’으로 한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

한 것은 아니므로, 當歸와 川芎의 처방 구성 비율에 

따른 처방의 구분은 상정하지 않고 다만 구성 비율

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해보았다. 먼저 當歸 6

돈(兩)과 川芎 4돈(兩)으로 구성된 경우는 鄕藥救

急方19)과 東醫寶鑑20) 등에 보이며 총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꼭 6돈, 4돈이 아니더라도 當歸와 川

芎의 구성비가 3:2인 경우는 모두 여기에 포함하였

다. 다음으로 當歸 2兩과 川芎 1兩으로 구성된 경우

는 本草附方便覽에 1건이 있었다.21) 當歸와 川芎

의 분량이 동일한 경우는 諺解救急方22) 등에 총

14건으로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이 3:2인 경우의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當歸 3兩, 川芎 6兩으

로 川芎이 當歸의 2배로 구성된 경우가 鄕藥集成

方에 1건 있었다.23)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에 따라 效能 및 主治가 

17)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

歸 等分.” p.231. “當歸 三兩 芎藭 六兩.” p.349. “芎藭 2
兩, 當歸 3兩.”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p.607. 

“當歸 芎藭 各二斤.”

18)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當歸鬚, 

芎藭 各四錢.”

19)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鄕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六兩 芎藭 四兩.”

20) 許浚 編著.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8. “當歸 六錢 川芎 四錢.”

21) 黃度淵 撰. 金信根 編. 本草附方便覽. 韓國醫學大系24.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485. “當歸 二兩 川芎 一兩.”

22) 許浚 改撰諺解. 金信根 編. 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31. “取當歸川芎各五錢.”

23)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1. “當歸 三兩 

芎藭 六兩.”

다르게 서술된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當歸 : 川芎 

구성 비율
대표 醫書

기재 

건수

3:2 鄕藥救急方, 東醫寶鑑 20

2:1 本草附方便覽 1

1:1 諺解救急方 14

1:2 鄕藥集成方 1

Table 2. The component ratio between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and Cnidii 

Rhizoma(川芎)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

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當歸와 川

芎 구성 비율에 따른 분류)  

3) 修治

當歸와 川芎의 修治法으로는 두 가지 약재를 거

칠게 혹은 곱게 가루로 만든 粉末을 사용한 경우가 

鄕藥集成方24) 등에 8건 기재되었다. 廣濟秘笈

25)에는 當歸 酒洗, 川芎 炒去油로 修治法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으며, 醫方新鑑26)에는 川芎에 대

하여 去油로 修治法을 명시하였다. 이외 다른 修治

法은 보이지 않았다.

24)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

歸 等分 右曬麗末, 每服三錢, 水煎溫服, 前食.” p.349. “芎

藭 2兩, 當歸 3兩, 右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 酒二分, 

煎七分, 溫服. 一方粗末, 每服四錢, 水七分, 酒三分, 同煎

七分, 去滓熱服.” p.432. “當歸鬚, 芎藭 各四錢,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連進二服.”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每服二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

服.” p.607.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斤, 剉散, 於(  )石

器內用水濃煎, 不拘時候, 多少溫服.”      

25)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當歸 酒洗 一兩, 川芎 炒去油 七錢.”

26) 韓秉璉 撰. 金信根 編.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29. 서울. 

驪江出版社. 1988. “當歸 六錢, 川芎 去油四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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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歸, 川芎의 

修治法
대표 醫書

기재 

건수

粉末 鄕藥集成方 8

當歸 酒洗, 川芎 炒去油 廣濟秘笈 1

川芎 去油 醫方新鑑 1

Table 3. Herbal manufacture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修

治法) 

4) 煎湯 및 外治製藥法

佛手散의 煎湯에는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

가 鄕藥救急方27), 諺解救急方28) 등에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만으로 전탕한 경우는 鄕藥集成方

29) 등에 13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해서 전탕한 경우에는 처음

부터 물과 술을 함께 넣어 달인 경우, 술에 먼저 달

이고 나중에 물을 넣어 더 달인 경우, 먼저 물에 달

이다가 나중에 술을 넣어 더 달인 경우, 물과 술로 

달이는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물과 술을 함께 써서 

달인다고만 한 경우의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먼

저 물에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넣어 더 달이는 경우

가 鄕藥救急方30) 등에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술로 먼저 달이다가 나중에 물을 넣고 더 달인 경우

27)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鄕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六兩 芎藭 四兩 右叢末每

用三錢, 以水一小盞, 煎令浥浥乾, ( )熱酒一大盃止一沸, 去

滓溫服.”

28) 許浚 改撰諺解. 金信根 編. 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531-532. “取當歸川芎各五

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

至半, 溫服連三次, 便産妙.”

29)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芎藭, 當

歸 等分 右曬麗末, 每服三錢, 水煎溫服, 前食.” p.432. “當

歸 鬚, 芎藭 各四錢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七

分, 去滓, 連進二服.” p.546.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每服

二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服.” 

30)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鄕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當歸 六兩 芎藭 四兩 右叢末每

用三錢, 以水一小盞, 煎令浥浥乾, ( )熱酒一大盃止一沸, 去

滓溫服.”

는 諺解救急方31)과 增補山林經濟 救急篇32)에 

각 1건씩 2건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해서 

달이는 경우에, 기재 건수로 보았을 때, 먼저 물로 

달이다가 나중에 술을 더 넣고 달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鄕藥集成方과 袖珍經驗新方에는 産後 

乳懸症에 대한 佛手散의 內服과 外治 竝行療法을 기

재하고 있다. 鄕藥集成方33)에는 특히 得效方을 

인용하여 産後 乳懸症의 증상과 佛手散의 內服法, 

外治 製藥法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袖珍經驗新方

34)에는 鄕藥集成方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보

다 간략히 기재하였다. 內服은 當歸와 川芎 동일 분

량을 가루내거나 썰어서 물에 달인 후 수시로 복용

한다. 外治法으로 사용할 當歸와 川芎은 역시 동일 

분량으로 하되, 잘게 자르지 않은 큰 덩이를 화로의 

뭉근하게 타는 불 위에 두어 태움으로써 연기가 나

게 한다. 병자의 얼굴 앞에 탁자를 두고 화로를 그 

아래에 두어서 연기가 곧장 위로 오르게 하고, 병자

의 입과 코 그리고 병든 유방에 當歸와 川芎이 타면

서 발생하는 연기를 쐬게 한다. 乳懸症에 대한 當歸

31) 許浚 改撰諺解. 金信根 編. 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531-532. “取當歸川芎各五

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煎欲乾, 入水一盞, 再煎

至半, 溫服連三次, 便産妙.”

32) 柳重臨 編. 金信根 編. 增補山林經濟 救急篇. 韓國醫學大

系4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0. “當歸川芎, 各五錢, 

益母草三錢, 酒一醆, 入藥先煎欲乾, 入水一醆, 再煎至半, 

溫服連三次.”

33)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救急易解方. 韓

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607-608. “得
效方 治婦人産後忽兩乳伸長, 細小如腸, 垂下直過小肚, 痛

不可忍, 危亡須更(  ), 名乳懸.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

斤, 剉散, 於(  )石器內用水濃煎, 不拘時候, 多少溫服. 餘一

斤半, 剉作大塊, 用香爐慢火, 旋燒烟出. 安在病人面前卓子

下, 令烟氣直上, 不絶使病人低頭伏卓子上, 將口鼻及病乳常

吸烟氣. 用此一料盡者, 病證如何, 或未全安略縮減, 再用一

料如前法. 必安如用此二料已盡, 兩乳雖若縮上而不復舊, 用

冷水磨草麻子一粒, 於頭頂心上塗, (  )時卽洗去, 則全安

矣.”

34)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産後兩乳伸長, 細小如腸, 

垂過小腹, 痛不可忍. 川芎, 當歸 各四兩, 砂器煎水時時服

之. 別用川芎 當歸 各一斤, 切大塊於爐上, 熳火燒烟, 安病

人面前, 使烟氣不絶, 令伏卓上, 將口臭及兩乳常吹入烟氣, 

如藥盡未全, 如前法煎服, 燒薰亦然, 兩乳雖縮上不復舊, 用

冷水磨卑麻子一立, 塗頭頂心, 俟乳縮, 卽洗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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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川芎의 외치법은 곧 병자의 환부와 口鼻에 대한 

훈연법으로, 병리적으로 이완된 筋 또는 肌肉에 대

한 현대적인 外治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보

여준다.

佛手散의 煎湯 및 

外治製藥法
대표 醫書

기재 

건수

酒水幷煎 鄕藥救急方 19

水煎 鄕藥集成方 13

燒 煙氣 燻蒸 鄕藥集成方 2

Table 4. Drug processing method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煎湯 및 外治製藥法)  

5) 當歸, 川芎 외에 가하면 좋다고 한 약재

본고의 고찰 대상에 加減法은 원칙적으로 포함하

지 않았다. 그러나 當歸와 川芎을 기본 구성 약물로 

하고 1가지 약물을 가하면 좋다고 附記한 경우는 

포함하였다. 益母草 3돈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東醫寶鑑35) 등에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東醫寶

鑑에 益母草를 加하면 좋다고 한 문장은 萬病回春

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荊芥穗炒末 2돈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諺解胎産集要36)에 1건 있었고, 

肉桂 1兩을 가하면 좋다고 한 경우가 壽生新鑑․産
房隨錄37)에 1건 있었다. 

荊芥穗炒末을 가한 경우는 산후어지럼증[産後血

暈]을 치료하기 위함38)이었으며, 肉桂를 가한 경우

35)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8. “當歸 六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貼, 

水煎臨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又妙. 回

春.”

36)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251. “芎歸湯, 治血暈, 用此煎水, 

入荊芥穗炒末二錢調服, 卽效.”

37)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當歸 六錢, 川芎 四

錢, 入肉桂一兩, 煎服則卽效.”

38)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251. “자식나한후에어즐한증이

라. 芎歸湯, 治血暈, 用此煎水, 入荊芥穗炒末二錢調服, 卽

效. 方見通治.”

는 태반이 배출되지 않는 難産을 치료하기 위함39)

이었다. 益母草를 가한 경우는 출산 달에 복용함으

로써 태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기 위함[縮胎

易産]40)과 橫産·逆産 및 難産으로 위급한 증을 다스

리기 위함41), 그리고 산후에 처음 식사하기 전 뒤탈

을 없애기 위함42)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3

가지 경우 각각의 기재건수는 출산 달에 복용함으로

써 태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기 위함[縮胎易

産]이 8건, 橫産·逆産 및 難産으로 위급한 증을 다

스리기 위함이 5건, 산후에 처음 식사하기 전 뒤탈

을 없애기 위함이 1건이었다. 이 중 縮胎易産과 難

産으로 위급한 증을 함께 언급한 경우43)가 1건 있

었다.

佛手散에 加하면 

좋다고 附記한 약재
대표 醫書

기재 

건수

益母草 東醫寶鑑 13

荊芥穗炒末 諺解胎産集要 1

肉桂 壽生新鑑 ･ 産房隨錄 1

Table 5. Good adding medical herb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

散에 加하면 좋다고 附記한 약재)  

39)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難産, 及布衣不下, 

用佛手散. 當歸 六錢, 川芎 四錢, 入肉桂一兩, 煎服則卽

效.”

40)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8. “佛手散, 孕婦臨月服之, 則縮胎易

産, 自無難産之患. 當歸 六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貼, 水煎

臨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母草三錢又妙. 回春.”

41) 許浚 改撰諺解. 金信根 編. 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31. “橫逆産, 及子死腹中, 難

産危急, 取當歸川芎各五錢, 益母草三錢剉, 酒一盞入藥, 先

煎欲乾, 入水一盞, 再煎至半, 溫服連三次, 便産妙.”

42)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71. “産後初飯前, 用芎歸

湯, 川芎 當歸 各五錢, 加益母草三錢. 預煎熟置, 服一貼, 

則無後頉.”

43) 李永春 撰. 金信根 編. 春鑑錄.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593. “佛手散 當歸 六錢 川芎 四錢. 入

酒少許再煎溫服, 加益母草三錢尤妙. 此若孕婦臨月服, 則縮

胎易産, 自無難産之患. 又胎傷心腹痛, 口噤欲絶, 服之痛止, 

子母俱安, 若胎死, 則立便逐下. 若知胎死, 丁寧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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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異名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의 方名

은 “佛手散” 외에 다양한 異名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異名이 “佛手散”과 나란히 병기되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異名은 “芎歸湯”으로 醫林撮要44) 등에 모

두 18건이 있었다. 芎歸湯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특

별히 當歸와 川芎 분량이 동일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8건의 芎歸湯 표기 중 東醫寶鑑45) 

등의 9건에서 當歸와 川芎이 같은 분량임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佛手散과 芎歸湯을 동일 처방으로 표

기한 것이 胎産要錄46) 등에 5건, 芎歸湯의 분량

을 當歸 6돈, 川芎 4돈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도 醫
鑑刪定要訣47)등에 2건이 있다. 특히 諺解胎産集

要48)에는 芎歸湯이 곧 佛手散이며 當歸 6돈, 川芎 

4돈으로 구성됨을 제시하고, 이어서 當歸와 川芎을 

等分으로 해도 가함을 부기하였다. 그러므로 當歸와 

川芎 等分 처방을 芎歸湯으로 일컫는 경향성은 인정

하되, 佛手散과 芎歸湯을 當歸와 川芎 구성비에 따

라 구분되는 별개의 처방으로 규정하긴 어렵다. 

芎歸湯 외에 다른 異名으로는, “立效散”이 醫方

新鑑49) 등에 3건, “烏金散”이 醫林撮要50)에 1

건, “神妙佛手散”이 本草附方便覽51)에 1건, “的奇

44)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芎歸湯, 一名 佛手散, 一名 烏金散.”

45)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8. “一名芎歸湯, 卽芎歸等分也. 入門.”

46) 盧重禮 撰. 金信根 編. 胎産要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4. “芎歸湯, 卽佛手散. 方見産書.”

47) 李以斗 撰. 金信根 編. 醫鑑刪定要訣. 韓國醫學大系21.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430. “芎歸湯, 治産後下血多而暈

者, 昏悶煩亂. 當歸 六錢 川芎 四錢.”

48)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178. “芎歸湯, 一名佛手散. 通治

産前産後, 及橫生逆産, 血暈血崩, 死胎不下. 臨月服, 則縮

胎易産, 産後服, 則惡血自下. 川芎 四錢, 當歸 六錢, 作貼

煎服, 或等分煎服亦可. 婦人大全.”

49) 韓秉璉 撰. 金信根 編. 醫方新鑑. 韓國醫學大系29.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63. “佛手散, 一名立效散, 治胎動腹

痛. 方在下. 當歸 六錢, 川芎 去油四錢, 水煎服.”

50)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 “芎歸湯 一名 佛手散, 一名 烏

金散.”

51) 黃度淵 撰. 金信根 編. 本草附方便覽. 韓國醫學大系24.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485. “神妙佛手散, 治婦人姙娠傷

胎, 或子死腹中, 血下疼痛, 口噤欲死, 以此探之, 不損則痛

散”이 鄕藥集成方52)에 1건 있었다. 이 중 특히 

神妙佛手散의 경우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가 2:1인

데, 서술된 效能․主治에 임산예비의 縮胎易産이나 산

후조리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복중 태아사망

으로 인한 급증만 보인다. 本草附方便覽의 撰者가 

黃度淵임을 고려하여 추측해보건대, 撰者인 黃度淵

이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를 조

절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즉 유산으로 인한 구급용

도로 쓸 경우 黃度淵은 當歸와 川芎의 비율을 2:1로 

하는 것이 3:2 또는 1:1로 하는 것보다 용이하였던 

임상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佛手散의 기존 비율을 약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立效散’의 경우 醫方新監에 當歸 6돈, 川

芎去油 4돈, 鄕藥集成方에 等分, 東醫寶鑑에 當

歸 6돈, 川芎 4돈으로 方名과 當歸, 川芎의 구성비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的奇

散은 鄕藥集成方에 當歸, 川芎 等分으로 되어 있

고, 烏金散은 醫林撮要에 분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佛手散과 함께 芎歸湯의 異名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立效散, 烏金散, 神妙佛手散, 的奇散 중 神

妙佛手散의 경우에만 단순한 佛手散의 異名에서 더 

나아가 當歸와 川芎의 구성비를 2:1로 한 佛手散의 

더욱 정치한 적용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佛手散의 異名 대표 醫書 기재 건수

芎歸湯 醫林撮要 18

立效産 鄕藥集成方 3

烏金散 醫林撮要 1

神妙佛手散 本草附方便覽 1

的奇散 鄕藥集成方 1

Table 6. Nickname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異名)

止, 已損便立下, 此乃徐( )王神驗方也.”

52)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46. “婦人大全

良方, 的竒散. 治産後頭疼. 當歸 芎藭 右等分細末, 每服二

錢, 以水一盞, 煎至七分, 溫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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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佛手散의 效能과 主治  

1) 佛手散의 效能

本考에서는 한국 醫書에 보이는 佛手散의 婦人門

에서의 效能을 기존 方劑書나 處方書에 설명된 것 

보다 더욱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임상활용에의 접

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 逐敗血, 生新血

첫째, 다른 모든 效能의 기반이 되는 效能으로 

“逐敗血, 生新血”을 들 수 있다. 鄕藥集成方·坐月門

에 “佛手散은 산전산후의 복통과 몸에서 열이 나는 

것, 머리 아픈 것 및 모든 질환을 다스린다. 출산이 

잇달아 아이가 태와 분리됨이 진행되지 않음에, 앞

서 이 약을 복용하면 능히 모든 질환을 없애니 굳은 

피는 내보내고 새로운 피를 생성한다.”라고 하여 佛

手散 여러 主治의 效能을 “逐敗血, 生新血”로 귀결

하였다.

佛手散, 治産前産後, 腹痛體熱, 頭疼及諸
疾. 續産, 子未進別物, 卽先服此藥, 能除諸
疾, 逐敗血, 生新血.53)     

위 내용을 佛手散 처방의 연원이 되는 孫眞人千

金方, 普濟本事方, 太平惠民和劑局方의 해당 

설명 내용과 대조하면, “逐敗血, 生新血”로 명확하

게 效能을 제시한 것은 鄕藥集成方·坐月門의 독창

적인 서술로 보인다. ｢姙娠疾病門｣, ｢催生｣, ｢産後頭

痛｣, ｢乳癰｣ 등에서 모두 救粹方, 産寶方, 胎産

救急方, 婦人大全良方, 得效方 등의 출전을 일

일이 기재한 데 반해 ｢坐月門｣에는 출전을 따로 기

재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坐月門｣의 佛手散에 대

한 설명이 새롭게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鄕藥集成方 이전과 이후의 어떠한 한국 醫書에서

도 “逐敗血, 生新血”이라는 용어로 佛手散의 效能을 

설명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逐敗血, 生新血”로 佛手散의 效能을 귀결한 것

은 當歸와 川芎 두 가지 약재 각각의 效能에 상당히 

53)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49.

착안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가지 약재 모두 부인과

에 상용하는 血藥으로서 當歸는 補血작용에 川芎은 

破瘀작용에 보다 특점이 있다. 따라서 두 약물을 배

오하면 破瘀작용과 補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부

인의 血과 관련된 월경, 임신, 양태, 태동불안 및 유

산, 해산, 산후 惡露배출의 상황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生新血” 즉 補血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려면 當歸의 비율을 더 많게 하고, “逐敗

血” 즉 破瘀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려면 川芎의 비율

을 더 많게 함으로써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두 약재의 구성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佛手

散을 임상에 실제로 적용한 우리나라의 醫家들도 당

연히 그렇게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

던 3:2, 2:1, 1:1, 1:2 의 상이한 처방 구성비를 가

진 佛手散을 醫書에 수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當歸, 川芎 각각의 약성을 佛手散의 效能 및 처방구

성비와 연결하여 자세히 설명해놓진 않았지만, 醫家

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當歸, 川芎

의 개별效能과 “逐敗血, 生新血”이라는 佛手散의 效

能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연역이 충분히 가

능하다.  

나. 縮胎易産

둘째, 출산을 앞두고 미리 복용함으로써 태를 줄

어들게 하여 출산을 쉽도록 하는 “縮胎易産”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 瘦胎令易産 條에 “佛

手散은 임신한 부인이 해산달에 복용하면 태를 줄어

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고 자연히 難産의 근심이 없

어진다.”라고 하고, 이어서 萬病回春과 醫學入門

을 인용하여 當歸, 川芎의 분량을 각각 6돈, 4돈 

및 等分으로 기재하고 있다. 

佛手散,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産, 自無
難産之患.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右剉作一
貼, 水煎臨熟, 入酒少許, 再煎溫服, 若加益
母草三錢又妙. 回春. 一名芎歸湯, 卽芎歸等
分也. 入門.54)

54)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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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 보다 이른 시기의 醫書인 鄕藥救急

方, 救急易解方, 諺解救急方, 鄕藥集成方, 
醫林撮要에는 佛手散의 “縮胎易産” 效能이 보이지 

않으며, 東醫寶鑑에 인용서로 제시한 萬病回春

55)과 醫學入門56)에 기재된 설명 중에도 역시 

“縮胎易産” 效能은 보이지 않는다. 儒門事親57)과 

丹溪心法58)에 해산달에 각각 長流水에 탄 益元散

과 야생 天麻를 졸여 만든 膏를 끓인 물로 복용하는 

것으로 쉽게 해산하고 産後 일체 증상을 없게 한다

는 기록이 보이지만, 佛手散을 사용한 “縮胎易産”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佛手散에 대

하여 해산달에 미리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쉽게 하고 

難産을 예방할 수 있는 “縮胎易産” 效能을 처음으로 

제시한 醫書가 東醫寶鑑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한편 濟生方59)에는 “해산달에 들어 訶子, 白朮, 

55) 龔廷賢 撰. 陳柱杓 編譯. 對譯 萬病回春. 서울. 법인문화

사. 2007. p.809. “佛手散, 治姙娠五七個月, 因事築磕着胎, 

或子死腹中, 惡露下, 痛不已, 口噤欲絶, 用此藥探之, 若不

損,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 卽便遂下. 當歸 六錢, 川芎 

四錢, 益母草 五錢, 右銼一劑, 水煎, 入酒一盞, 再煎一沸, 

溫服. 如人約行五里, 再進一服.” “芎歸湯, 治胎漏下血不止, 

或心腹脹, 一服立效. 當歸尾 川芎 各五錢, 右銼一劑, 酒煎, 

入童便一盞, 同煎服.”

56)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서울. 법

인문화사. 2009. p.1504. “活血安胎未破漿. 如腹痛漿水未

破, 止宜用古芎歸湯, 以活其血, 或漿水已破而少痛, 雖痛而

不密, 宜安胎飮或達生散, 以固胎元.” “破漿已久猶難下, 破

水多則血乾澁, 必用古黑神散, 血虛者, 古芎歸湯下, 名芎歸

黑神散.” p.1962. “古芎歸湯. 川芎當歸各二錢, 水煎, 入酒

溫服. 治胎前産後, 腹痛體熱, 頭疼諸疾, 及男子一切去血尤

宜. 如孕婦因事築磕着胎, 或子死腹中, 惡露將下, 疼痛不已, 

口噤欲絶者, 用酒煎乾, 再入水煎一二沸, 灌以探之, 若不損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 立便逐下. 如難産倒橫, 子死腹

中, 先用黑豆炒熟, 入白水童便各一盞, 藥四錢煎服. 如胎産

五七日不下垂死, 及矮石女子交骨不開者, 加龜板, 幷生育過

婦人頭髮燒灰, 爲末, 每三錢, 酒調服.”

57) 金 張從政 撰.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硏究室 再編輯. 儒門

事親.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513-514. “夫婦人懷身入難月, 可用長流水調益元散, 日

三服. 欲其易産也, 産後自無一切虛熱, 血氣不和之疾. 如未

入月則不宜服也, 以滑石滑胎故也.”

58) 元 朱震亨 著.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硏究室 再編輯. 丹溪

心法.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84. “難産, 氣血虛故也. 此蓋九月十月之際, 不謹守者有

之. 亦有氣血凝滯而不能轉運者. 臨月時, 用野天麻熬膏, 白

湯調下, 油蜜小便和極勻. 治難産.”

陳皮, 高良薑, 木香, 白芍藥, 甘草로 구성된 安胎和

氣散을 써서 胎를 여위게 함으로써 쉽게 출산케 한

다[瘦胎易産]”는 臨産醫論이 보인다. 해산달에 들어

서 미리 복용한다는 점과 태를 작아지게 한다는 점

이 유사하지만 血藥이 아닌 行氣補氣藥을 주로 사용

한 점과 ‘縮胎’가 아닌 ‘瘦胎’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

서 東醫寶鑑에 제시한 佛手散의 縮胎易産 效能은 

濟生方에서 연원한 “해산달에 태를 여위게 하는 

약을 미리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쉽게 하는[瘦胎易

産]” 臨産醫論을 계승하여 氣藥을 血藥으로 바꾸고, 

‘태를 여위게’를 ‘태를 줄어들게’로 고친 창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창의적인 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임상에의 활용과 성과의 

획득이라는 현실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東醫’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다. 催産

셋째, 출산 시에 진통이 도래한 후에 복용함으로

써 출산을 촉진하는 “催産” 效能이 있다. 鄕藥集成

方·催生에 “胎産救急方의 佛手散이니, 출산 시에 

장차 漿水가 파열되어 血이 내려옴에 이른 증을 다

스린다. 복부에 규칙적이고 잦은 진통이 발생하여 

점차 요통이 극심한 데에 이르면 태아의 몸이 이미 

회전하며 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항문이 빠져 나온

다. 이것은 正産의 징후이니 마땅히 이 약을 복용하

여 출산을 촉진한다.”라고 하여 정상적인 출산 진통

에 佛手散을 복용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용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胎産救急方. 佛手散. 治産時將至漿破血
下, 腹中作陣數疼痛, 漸至腰痛極甚, 兒身已
轉, 眼如出火, 穀道挺迸, 此是正産之候. 宜

59) 宋 嚴用和 撰. 大星文化社 影印. 濟生方. 欽定四庫全書 子

部五 醫家類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11. “論曰懷

姙十月, 形體成就, 入月合進廋胎易産之藥. 今世多用枳殼散, 

非爲不是, 若胎氣肥實, 可以服之. 况枳殼, 大腹皮能瘦胎, 

胎氣本怯, 豈宜又瘦之也. 不若進救生散, 安胎益氣, 令子緊

小無病易産, 多少穩當. 安胎和氣散. 訶子麪裹愄去核, 白朮

各一兩, 陳皮去白, 高良薑剉炒, 木香不見火, 白芍藥陳皮炒, 

甘草灸, 各半兩, 右㕮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至七分, 去滓溫服, 不拘時候, 忌生冷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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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此以催之.60)

이 “催産”의 效能은 앞에서 기술한 “縮胎易産” 

效能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縮胎易産은 

해산에 앞서 1달 정도 미리 복용하지만 催産은 즉

효를 볼 목적으로 출산 당시에 복용한다. 두 가지 

모두 難産을 방지할 목적이지만, 縮胎易産은 예방의 

의미가 강하고 催産은 출산에 직접 개입하는 의미가 

강하다. 催産은 특히, 점진적이며 특정 의학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약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效能이라 할 수 있다. 즉 즉

각적이며 출산이라는 급박한 의학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는 效能이다. 胎産要錄61)에

도 佛手散의 이와 같은 催産 效能을 기재하고 있다. 

佛手散이 이러한 특성의 效能을 가지는 것은 물론 

佛手散이 본래 失血過多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용하

던 구급처방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逐敗血, 生新血”에 더하여 출산을 앞둔 자궁 평활

근에 대한 작용 또는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하

는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시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이 있어야 “催産”이 이루어질 수 

있다. 鄕藥集成方을 비롯한 한국 醫書에 佛手散의 

催産 效能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했을 것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佛手散이 출산을 앞둔 

자궁 평활근 또는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시

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작용을 미치지 않는다면 “催

産”이라는 效能은 성립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라. 驗胎, 下死胎

넷째, 임신 중 태동불안 또는 유산 시에 태아의 

사망여부를 시험하여 알 수 있는 “驗胎”의 效能과 

만약 태아가 사망한 경우 죽은 태아를 출산하게 하

60)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61) 盧重禮 撰. 金信根 編. 胎産要錄. 韓國醫學大系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4. “姙娠, 臨(  )漿破, 血下, 正産之

候悉具. 兒却未生, 或經數日産母困(  ), 徧服符藥, 兒亦不

下, 但恐時日未正, 所以難生者, 是當以芎歸湯驗之. 如胎平

穩不須倉(  ), 但隨證用藥治之. 芎歸湯, 卽佛手散. 方見産

書.”

는 “下死胎”의 效能이 있다. 鄕藥救急方·婦人雜方
에 “부인이 임신 5개월, 7개월에 房事 등으로 胎가 

개착되거나 혹 태아가 복중에서 사망하여 은닉하였

는데 잘못 下法을 써서 동통이 그치지 않고 입을 악

물고 죽을 것 같은 데에 이 약을 써서 탐색한다. 만

약 (태아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통증이 그치고 태아

와 어머니가 함께 살아난다. 만약 태아가 손상되었

으면 곧 내려온다.”라고 하여 유산 시 태아의 존망

여부를 시험하고, 복중 사망한 태아를 배출시키는 

佛手散의 效能을 기술하였다.

理婦人五七月房事等磕着胎, 或子死腹中
匿, 虛下疼痛不已, 口噤欲絶, 用此藥探之, 
若不頒, 則痛止, 子母具安. 若胎損則便
下.62)

각종 진단기기가 구비되고 외과술이 발달된 오늘

날에는 佛手散의 이러한 效能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복중 태아의 사망여부를 정

확히 알아서 죽은 태아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어

머니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대하고도 급박한 일이었

다. 佛手散은 바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투입되어 

한 번에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效能이 있다. 즉 태

아사망 여부 진단, 사망한 태아의 배출, 태동불안의 

회복과 임신유지의 역할을 각각의 경우에 알맞게 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佛手散에 관한 가장 이른 시

기의 기록을 보이는 醫書들인 千金方63), 經效産

寶64), 普濟本事方65) 등에는 바로 이러한 效能을 

62) 撰者未詳. 金信根 編. 鄕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1.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8.

63) 唐 孫思邈 著. 李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金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04. “婦人産乳去血多, 傷

胎去血多, 崩中去血多, 金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未止, 心

中懸虛, 悶眩, 頭重, 目暗, 耳聾, 擧頭便悶欲倒, 且宜煮當

歸芎藭各三兩, 以水四升煮取二升, 去滓, 分二服卽定. 轉續

次第諸湯治之.”

64) 唐 昝殷 著. 牛兵占 主編. 經效産寶. 中醫婦科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9. “療難産, 疑胎在腹已死. 當

歸 四分, 芎藭 六分. 右水六升, 煎取二升, 分作兩服便安, 

胎死卽出, 酒煎亦得, 神驗.”

65)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治婦人姙孕五七月, 因事築磕著胎, 或

子死腹中 惡露下, 疼痛不止, 口噤欲絶, 用此藥探之. 若不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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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佛手散의 약효를 기술하였다. “驗胎”와 

“下死胎”는 그러므로 佛手散 창방의 주요 목적이자 

역사적으로 점차 확장된 佛手散 效能의 효시가 되는 

효능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의 손[佛手]”이라

고 해서 외과적 처지를 연상시키는 方名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效能에서 기인한 것이다.66) 그

러나 아쉬운 점은 佛手散이 어떠한 작용기전으로 급

박한 상황에서 “驗胎” 및 “下死胎”와 같은 중차대한 

약효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

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신 및 출산 기전에 대한 

한의학적 인식을 고찰한 ｢한의학 出産生理의 奇經八

脈論 적용에 대한 고찰｣67) 및 ｢臨産 離經脈에 대한 

문헌적 연구｣68)를 참조하여 보기 바란다.

마. 下胞衣

다섯째, 출산 후 태반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

을 때 태반이 배출되도록 하는 “下胞衣” 效能이 있

다. 壽生新監·産房隨錄·孕婦豫服難産에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데에 佛手散을 쓴다.”라고 하

였으며, 英祖대왕의 어머니인 淑嬪 崔氏의 출산을 

기록한 護産廳日記에도 첫 번째 출산에서 태반이 

내려오지 않자 芎歸湯에 紅花, 桃仁, 冬葵子, 楡白

皮, 滑石 등을 가하여 복용함으로써 즉효를 거두었

다는 치험례가 있다.69) 醫林撮要70)에도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해산이 어렵거나, 胞衣가 내려오지 

則痛止, 子母俱安. 若胎損立便逐下. 此藥催生神妙, 佛手

散.”

66) 柳姃我, 丁彰炫. 臨産 醫論과 醫方에 대한 문헌고찰-佛手

散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178. 

67) 柳姃我, 丁彰炫. 한의학 出産生理의 奇經八脈論 적용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3). 

pp.95-97. 

68) 柳姃我, 白上龍, 丁彰炫. 臨産 離經脈에 대한 문헌적 연

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1). pp.141-144. 

69) 崔淑媛房 護産廳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藏書閣소장. 

1693(肅宗19年)寫. “同日辰時書. 啓崔淑媛無事解娩之後, 

醫女言內, 胞衣時未即下云. 此雖例候, 而芎歸湯加紅花桃仁

冬葵子楡白皮各一錢, 滑石二錢. 今方煎入之意, 詮次云云. 

同日書. 啓崔淑媛醫女言內, 即今胞衣無事順下云, 不勝喜幸

之意, 詮次云云.”

70)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233-234. “又每臨産難生, 胞衣不

下”

않거나”라고 하여 佛手散을 태반이 정상적으로 배출

되지 않는 데에 적용함을 기술하였다.

難産, 及布衣不下, 用佛手散.71)

壽生新監·産房隨錄의 원문에는 ‘胞衣’가 ‘布衣’

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음의 글자를 통용한 것

으로 보인다. “下胞衣”의 效能은 “催産” 또는 “下死

胎” 效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궁에서 만출되는 대상이 태반, 신생아, 사망한 태

아로 다르고 그에 따라 佛手散의 效能도 구분할 필

요가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바. 甦生

여섯째, 출혈이 과다하여 어지러우며 의식이 혼

미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의식이 다시 돌아오도

록 하는 “甦生”의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雜病篇·婦

人에 출전을 世醫得效方으로 하여 “유산으로 혈

을 많이 잃었거나, 산후에 혈을 많이 잃었거나, 혈

붕으로 혈을 많이 잃었거나, 쇠에 찔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치아를 뽑고 혈을 많이 잃었거나 일체의 

출혈이 과다하여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돌며 (가슴

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

는 데에 수차례 연달아 복용하면 곧 소생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각종 출혈이 과하여 초래한 人事不明

의 證을 甦生시키는 效能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又治半産去血多, 産後去血多, 崩中去血
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 及一切去血
過多, 眩暈悶絶, 不省人事者, 連進數服, 卽
甦. 得效.72)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탕약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기가 어려운데, 東醫寶鑑에
는 연달아 여러 차례 복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스

스로 복약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투약법의 지시가 

71)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72)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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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普濟本事方73)의 佛手

散方에는 “환자의 입으로 흘려 넣고 사람이 5~7리 

걸어 갈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흘려 넣

기를 2~3회 지나지 않아서 곧 깨어난다.”라고 투약

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普濟本事方은 ‘佛手散’이

라는 方名의 연원이 되는 방서이므로, 인사불성 시

의 佛手散 투약법은 普濟本事方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東醫寶鑑에 이어 濟衆新

編·婦人·姙娠通治, 醫方新監·下卷·姙娠, 醫本·婦

人·姙娠通治에 위에 제시한 東醫寶鑑의 原文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甦生”의 效能을 기재하였다. 

東醫寶鑑보다 저술시기가 앞서는 醫林撮要에는 

佛手散을 적용하는 人事不省 상황에 대한 좀 더 분

명한 설명이 보인다. 즉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이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산후

에 血暈74)으로 정신을 잃는 양상이 風에 맞은 것 

같거나, 혈이 붕괴되어 惡露가 그치지 않으면서 뱃

속이 몹시 아프거나, 혈이 정체되어 부종이 된 것이 

心經으로 들어가서 언어가 전도된 증이 마치 귀신을 

본 것 같거나, 血과 風이 서로 부딪혀서 몸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는 것이 학질과 비슷하거나, 모든 

胎前과 출산에 위급 낭패하여 죽음이 드리운 등의 

증상을 아울러 모두 다스린다.”라고 하여 ‘血暈으로 

人事不省이 된 증상이 中風과 같음’을 기술하였다. 

又每臨産難生, 胞衣不下, 及産後血暈, 不
省人事, 狀如中風, 血崩惡露不止, 腹中疞
痛, 血滯浮腫, 入心經, 言語顚倒, 如見鬼神, 
血風相搏, 身熱頭痛, 或似瘧. 一切胎前産, 
危急狼狽垂死等證, 幷皆治之.75) 

73) 宋 許叔微 述.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142-143. “口噤灌之. 如人行五七里, 再進, 不過

二三服便生.”

74) 血暈은 産後에 氣血이 갑자기 몹시 허하여 血이 氣를 좇

아 心神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惡露가 거슬러 心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悶亂한 등

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4. ‘血暈’條)

75)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233-234.

  

이상 東醫寶鑑 등과 醫林撮要 佛手散 적응증

의 人事不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극심한 血虛 혹은 

惡血이 心神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식의 혼미나 단

절을 초래하고, 이러한 기전의 의식혼미나 의식단절

에 佛手散을 써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초래된 의식혼미나 의

식단절을 “甦生”시킬 수 있는 佛手散의 效能을 심층 

연구하고 투약법을 보다 편리하게 개발한다면 현대

의 응급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 止痛

일곱째, 임신 중 胎動不安으로 복통이 있을 때 

혈과 관련된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복통이 멎도록 하

는 “止痛”의 效能이 있다. 東醫寶鑑에 “胎가 動하

여 불안하여 복통이 있는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또 “胎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통증이 그치고 태아와 

어머니가 모두 안정된다.”라고 하여 태아가 손상되

지 않은 胎動不安 증에 佛手散을 써서 태가 안정되

며 복통이 가심을 기술하였다. 

治胎動不安腹痛.76)

胎不損則痛止, 子母俱安.77)

뿐만 아니라 鄕藥集成方·卷66·乳癰78)과 袖珍

經驗神方·産後諸症에는 산후에 乳懸症이 발하여 유

방이 가늘고 길게 늘어지면서 통증이 몹시 심한 데

에 內服과 外治를 겸함으로써 통증을 멎게 하고 유

76)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0.

77)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49.

78)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607-608. “得
效方 治婦人産後忽兩乳伸長, 細小如腸, 垂下直過小肚, 痛

不可忍, 危亡須更(臾?), 名乳懸. 當歸 芎藭 各二斤 右用半

斤, 剉散, 於尾(?)石器內用水濃煎, 不拘時候, 多少溫服. 餘

一斤半, 剉作大塊, 用香爐慢火, 旋燒烟出. 安在病人面前卓

子下, 令烟氣直上, 不絶使病人低頭伏卓子上, 將口鼻及病乳

常吸烟氣. 用此一料盡者, 病證如何, 或未全安略縮減, 再用

一料如前法. 必安如用此二料已盡, 兩乳雖若縮上而不復舊, 

用冷水磨草麻子一粒, 於頭頂心上塗, (  )時卽洗去, 則全安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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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외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産後兩乳伸長, 細小如腸, 垂過小腹, 痛不
可忍, 川芎, 當歸 各四兩, 砂器煎水時時服
之. 別用川芎 當歸 各一斤, 切大塊於爐上, 
熳火燒烟, 安病人面前, 使烟氣不絶, 令伏卓
上, 將口臭及兩乳常吹入烟氣, 如藥盡未全, 
如前法煎服, 燒薰亦然, 兩乳雖縮上不復舊, 
用冷水磨卑麻子一立, 塗頭頂心, 俟乳縮, 卽
洗去.79)

여기서의 止痛은 물론 신경전달 체계를 차단하거

나 뇌의 통증 감지를 무디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전이 

아니다. 佛手散을 써서 자궁과 태가 안정되어 복통

이 유발되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자

연히 통증이 멎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태동불안의 원인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여 當歸, 

川芎 煎湯藥으로 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

에 한한 “止痛” 效能이며, 모든 경우의 태동불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止痛 效能이 아니다. 産後 乳懸症

에 동반한 유방 통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

통적인 한의학 이론 상 통증은 보통 寒邪가 침입하

여 經脈 또는 絡脈의 기혈순환을 정체함으로써 발생

한다.80) 그러므로 佛手散이 자궁부위 및 유방부위의 

經脈과 絡脈에 정체된 氣血을 溫養行滯함으로써 “止

痛”의 效能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川

芎의 活血, 行氣, 祛風하는 약성에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81)

아. 補血

여덟째, 産後에 血이 虛하여 발생하는 血暈 등의 

여러 가지 증상에 부족한 血을 보충함으로써 경감 

79)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80) 갑자기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에 대하여 素問·擧痛論에
서는 寒氣가 脈外에 客하면 脈이 수축되고 이로써 小絡을 

당김으로써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

硏究院 出版部. 1981. p.145. “寒氣客於脈外則脈寒, 脈寒

則縮踡, 縮踡則脈絀急, 絀急則外引小絡, 故卒然而痛.”) 

81) 康秉秀 外 10인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410.

또는 해소시키는 “補血”의 效能이 있다. 春監錄·婦

人門·産後諸症에 “산후에 血暈이 2가지가 있다. 下

血을 많이 해서 血暈이 된 경우는 補血함이 마땅하

니, 芎歸湯이 적합하다.”라고 하여 佛手散에 “補血” 

效能이 있어 산후 血暈을 다스림을 기재하였다. 

産後血暈有二, 下血多而暈者, 當補血, 宜
芎歸湯.82)   

産後의 血虛뿐 아니라 일체의 失血이 지나쳐서 

발생한 인사불성 증상을 甦生하게 하는 일차적 작용

이 실은 “補血”의 效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

체의 血이 극도로 허한 증에 佛手散으로 補血함으로

써 心神이 자양되어 소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當

歸와 川芎 두 가지 약물을 써서 補血하는 것은 白芍

藥이나 熟地黃을 쓸 증상에 비해 血滯 및 血瘀가 어

느 정도 동반되었으며, 脾氣虛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83)  

2) 佛手散의 主治

앞에서 살펴본 佛手散의 “逐敗血, 生新血”, “縮胎

易産”, “催産”, “驗胎, 下死胎”, “下胞衣”, “甦生”, 

“止痛”, “補血”의 效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질병 또

는 증후는 크게 다음의 9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가. 胎動不安

첫째, 鄕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胎動不安”으로 

현대의 유산전조증에 해당된다. 태아사망 및 유산으

로 발전되지 않은 경우이며, 총 5회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鄕藥集成方･姙娠疾病門에 “救粹方

의 立效散이니, 부인의 태가 동하여 불안한 것이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처럼 차가운 것

을 치료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婦人의 胎動不安

을 다스림을 명시하였다.

82) 李永春 撰. 金信根 編. 春鑑錄.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601.

83) 川芎은 물론이고 當歸도 行血하는 작용이 있어 崩漏나 月

經過多證이 純虛하고 瘀滯가 없는 자에게는 愼用하여야 

한다.(康秉秀 外 10人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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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粹方立效散, 治婦人胎動不安, 如重物所
墮, 冷如水.84)  

“逐敗血, 生新血”, “止痛”, “補血” 등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증으로 볼 수 있다.

나.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

둘째, 鄕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로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경우

이다. 총 14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鄕藥集

成方･姙娠疾病門에 “産寶方의 胎가 동하여 하혈

하고 가슴과 복부가 쥐어짜듯 아픈 증을 낫게 하는 

처방이니, 복중 태아의 사활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탕약을 복용하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려오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안정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하혈하고 통증이 심하며 태아가 사망한 급박한 상황

을 다스림을 기재하였다. 

産寶方療胎動下血心腹絞痛. 兒在腹, 死活
未分, 服此湯, 死則下, 活則安.85)

  

“逐敗血, 生新血”, “驗胎, 下死胎”, “止痛” 등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증으로 볼 수 있다.

다. 保産(산전관리와 難産방지)

셋째, 東醫寶鑑 등에 보이는 “保産”으로 순산

촉진 및 難産방지를 위한 출산 예비약물로 쓰인 경

우이다. 총 11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東醫

寶鑑․雜病篇․婦人에 “임신한 부인이 해산달에 복용

하면 胎를 줄어들게 하여 쉽게 출산하여 자연히 難

産의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여 佛手散을 임산 

예비약물로 활용하면 쉽게 출산하여 難産을 방지할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産, 自無難産之

84)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21.

85)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1.

患.86)         
  

“縮胎易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겠다.

라. 催生(분만촉진)

넷째, 鄕藥集成方 등에 보이는 “催生”으로 분

만진통이 도래한 후에 복용하여 정상적인 출산을 촉

진하여 순조롭게 하며 분만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이

다. 총 3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鄕藥集成

方·催生에 “胎産救急方의 佛手散이니, 출산 시에 

장차 獎水가 파열되어 血이 내려옴에 이른 증을 다

스린다. 복부에 규칙적이고 잦은 진통이 발생하여 

점차 腰痛이 극심한 데에 이르면 태아의 몸이 이미 

회전하며 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항문이 빠져 나온

다. 이것은 正産의 候이니 마땅히 이 약을 복용하여 

출산을 촉진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분만을 촉진

할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胎産救急方. 佛手散. 治産時將至漿破血
下, 腹中作陣數疼痛, 漸至腰痛極甚, 兒身已
轉, 眼如出火, 穀道挺迸, 此是正産之候. 宜
服此以催之.87)             

“催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다.

마. 難産

다섯째, 醫林撮要등에 보이는 “難産”으로 현대

의 자궁수축부진, 분만지연 등에 해당된다. 총 9회

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醫林撮要·産後門에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라고 하였

으며, 廣濟秘笈·婦人門에 “또한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상을 다스린다.[경험]”라고 하여 

佛手散이 難産을 다스릴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産難生88)

86)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38.

87)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編撰. 金信根 編. 鄕藥集成方. 韓

國醫學大系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32.

88)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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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治難産及胞衣不下. 經驗.89)

難産을 언급한 총 9회의 기록에는 橫産, 逆産 등 

태아역위로 인한 難産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에는 

태아역위가 분만 시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왕절

개술로 출산을 한다. 따라서 橫産, 逆産과 같은 佛

手散의 主治가 현대에는 변경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즉 태아역위를 그대로 두고 분만을 진행하는 것

이 아니라, 출산 전에 태아역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

록 하는 데에 佛手散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諺
解胎産集要에는 “열 가지 출산이 어려운 것을 다스

린다.”라고 하였으며, 濟衆新編․婦人에는 東醫寶

鑑을 인용하여 “산전산후의 여러 질환을 다스린다. 

血暈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옆으로 나거나 

거꾸로 나는 증”이라고 하여 佛手散이 태아역위의 

難産을 다스림을 기록하였다.

芎歸湯通治十産艱難.90) 
[寶鑑] 治産前産後諸疾, 血暈不省, 橫生

逆産.91)

十産候를 언급한 것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태아

역위를 主治로 한 것은 총 4회의 기록이 보인다. 현

대의 출산에서 태아역위에 대하여 체조 등으로 자연

정복을 꾀하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이외에 별다른 치

료법이 없는데, 佛手散의 橫逆産에 대한 主治를 적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태아역위에 대한 치

법으로 개발한다면 자연분만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궁수축부진과 분만지연은 “催産”의 效能이 적

용된 主治로, 태아역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縮胎易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驪江出版社. 1988. p.233.

89)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26.

90)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205.

91) 康命吉 撰. 金信根 編. 濟衆新編. 韓國醫學大系18.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04.

바. 태반분리 배출촉진

여섯째, 醫林撮要 등에 보이는 “태반분리 배출

촉진”으로 분만 후 태반이 제때에 배출되지 않는 경

우에 해당한다. 총 3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醫林撮要·産後門에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이 내려오지 않거나”라고 하였으며, 
廣濟秘笈·婦人門에 “또한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壽生新鑑･産
房隨錄에 “難産 및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데에 佛

手散을 쓴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분만 후 태반이 

분리되어 배출되지 않는 증을 다스림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産難生, 胞衣不下.92)

又治難産及胞衣不下. 經驗.93)

難産, 及布衣不下, 用佛手散.94)

“下胞衣”의 效能이 적용된 主治로 볼 수 있겠다. 

佛手散의 效能 서술에서 신생아의 분만을 촉진하는 

것과 태반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것을 구분하여 각

각 “催産”과 “下胞衣”로 정의하였기에 主治에 있어

서도 “분만촉진”과 “태반분리 배출촉진”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태반분리 배출촉진의 경우 특히 淑嬪 

崔氏의 출산을 기록한 護産廳日記에 佛手散을 적

용한 치험례가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95)

사.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일곱째, 醫鑑刪定要訣 등에 보이는 “산후 惡露

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에 쓰인 경우이다. 출

산 후에 惡露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거나 그에 동반

하는 복통, 두통 및 현훈, 천식 등 산후 여러 가지 

92)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

93) 李景華 撰. 金信根 編. 廣濟秘笈. 韓國醫學大系16.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326.

94) 撰者未詳. 金信根 編. 壽生新鑑 産房隨錄. 韓國醫學大系

33.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461.

95) 崔淑媛房 護産廳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藏書閣소장. 

1693(肅宗19年)寫. “同日辰時書. 啓崔淑媛無事解娩之後, 

醫女言內, 胞衣時未即下云. 此雖例候, 而芎歸湯, 加紅花桃

仁冬葵子楡白皮各一錢, 滑石二錢. 今方煎入之意, 詮次云云. 

同日書. 啓崔淑媛醫女言內, 即今胞衣無事順下云, 不勝喜幸

之意, 詮次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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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해당된다. 총 14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

다. 東醫寶鑑·雜病篇·婦人에는 “산후에 복용하면 

궂은 피가 저절로 내려온다.”라고 하였으며, 醫鑑

刪定要訣·婦人에는 “산후에 하혈이 많아서 血暈이 

되어 정신이 흐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번거롭고 어

지러운 증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諺解胎産集要·

喘息에는 “산후에 喘滿하고 氣急한 증을 다스린

다.”라고 하여 佛手散이 산후 惡露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증과 血暈으로 인한 여러 증상 및 産後喘急 등 

諸證을 치료함을 기록하였다.

治産後下血多而暈者, 昏悶煩亂.96) 
産後服之, 則惡血自下.97)

芎歸湯, 治産後喘急. 方見通治.98)

산후 惡露배출 및 血暈 등 諸症에 대한 것은 佛

手散의 “逐敗血, 生新血”과 “止痛” 및 “補血” 效能

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여덟째, 袖珍經驗神方 등에 보이는 “산후 유방

하수 및 동통 회복”에 쓰인 경우이다. 鄕藥集成方
과 袖珍經驗神方에 총 2회에 걸쳐 기록이 보인다. 

바로 위의 “산후 惡露배출, 현훈, 천식, 두통, 복통”

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약의 작용 부위가 유방으로 

특수하게 명시되며 內服과 훈연의 外治法을 동시에 

시행하는 점 때문에 主治를 별도로 분리하였다. 袖
珍經驗神方･産後諸症에 “산후 양쪽 유방이 늘어나

고 길어져서 가늘기가 창자와 같아지고 아랫배를 지

나도록 드리워지며, 통증을 참을 수 없는 증상에 川

芎, 當歸 각4냥을 사기그릇에 물로 달여 때때로 복

용한다. 별도로 川芎과 當歸 각1근을 큰 덩이로 잘

라서 화로 위에 두고 숯불에 태워 연기를 낸다. 병

인의 면전 탁자 밑에 두고 연기가 끊이지 않게 하

96) 李以斗 撰. 金信根 編. 醫鑑刪定要訣. 韓國醫學大系21.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430.

97)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

江出版社. 1988. p.89.

98) 許浚 撰. 金信根 編. 諺解胎産集要. 韓國醫學大系33.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258.

되, 탁자 위로 올라가게 하여 (병인의) 입과 코 및 

양쪽 유방에 연기가 스며들게 한다. 약이 다 없어지

도록 낫지 않으면 앞의 법과 같이 달여서 복용하고 

연기를 쐬는 것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여 佛手散을 

내복하는 동시에  훈연으로 환부에 쐬어 산후에 유

방이 늘어지고 몹시 아픈 증상을 치료함을 기록하였

다. 

産後兩乳伸長, 細小如腸, 垂過小腹, 痛不
可忍, 川芎當歸 各四兩, 砂器煎水時時服之. 
別用川芎 當歸 各一斤, 切大塊於爐上, 熳火
燒烟, 安病人面前, 使烟氣不絶, 令伏卓上, 
將口臭及兩乳常吹入烟氣, 如藥盡未全, 如前
法煎服, 燒薰亦然, 兩乳雖縮上不復舊, 用冷
水磨卑麻子一立, 塗頭頂心, 俟乳縮, 卽洗
去.99)

佛手散을 외치법으로 적용함으로써 유방 뿐 아니

라 출산으로 형태가 흐트러진 여러 신체조직의 탄력

회복 및 형태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회복”의 主治에는 佛手

散의 “逐敗血, 生新血”과 “止痛” 및 “補血”의 效能

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不省, 動風 등 救

急症

아홉째, 醫林撮要 등에 보이는 “출혈과다로 인

한 眩暈, 人事不省, 動風 등 救急症”에 쓰인 경우이

다. 총 5회에 걸쳐 기록이 보인다. 醫林撮要·産後門

에 “또한 매 출산에 임박하여 難産이 되거나, 태반

이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산후에 血暈으로 정신을 

잃는 양상이 風에 맞은 것 같거나, 혈이 붕괴되어 

오로가 그치지 않으면서 뱃속이 몹시 아프거나, 혈

이 정체되어 부종이 된 것이 心經으로 들어가서 언

어가 전도된 증이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거나, 血

과 風이 서로 부딪혀서 몸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

99) 李麟宰 著. 金信根 編. 袖珍經驗神方. 韓國醫學大系28. 서

울. 驪江出版社. 1988.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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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학질과 비슷하거나, 모든 胎前과 출산에 위

급 낭패하여 죽음이 드리운 등의 증상을 아울러 모

두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東醫寶鑑·雜病篇·婦人

에 “유산으로 혈을 많이 잃었거나, 산후에 혈을 많

이 잃었거나, 혈이 무너져 내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쇠에 찔려 혈을 많이 잃었거나, 치아를 뽑고 혈을 

많이 잃었거나 일체의 출혈이 과다하여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돌며 (가슴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수차례 연달아 복용하

면 곧 소생한다. [득효].”라고 하여 佛手散이 실혈

과다 또는 혈과 관련된 어지러움과 의식불명 및 의

식단절의 구급증상을 치료함을 기록하였다.   

又每臨産難生, 胞衣不下, 及産後血暈100), 
不省人事, 狀如中風, 血崩惡露不止, 腹中疞
痛, 血滯浮腫, 入心經, 言語顚倒, 如見鬼神, 
血風相搏, 身熱頭痛, 或似瘧. 一切胎前産, 
危急狼狽垂死等證, 幷皆治之.101)

又治半産去血多, 産後去血多, 崩中去血
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 及一切去血
過多, 眩暈悶絶, 不省人事者, 連進數服, 卽
甦. 得效.102)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不省, 動風 등 救急

症”에는 佛手散의 “補血” 및 “甦生”의 效能이 적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불성 등 구급증은 특히 

응급실에서 輸血이 필요한 구급상황과 유사하다. 응

급상황을 대비하여 혈액을 수집, 보관, 공급하는 데

에 절차가 간단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함에, 

수혈용 혈액을 보충 혹은 대체할 수 있는 佛手散 제

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口噤 환

100) 血暈은 産後에 氣血이 갑자기 몹시 허하여 血이 氣를 

좇아 心神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惡露가 거슬러 心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悶亂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64. ‘血暈’條)

101) 楊禮壽 撰. 金信根 編.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3-234.

102) 許浚 撰. 金信根 編.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89

자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흘려 넣던 복용방법도 제

제의 개발과 더불어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변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 한국醫書에 기록된 佛手散의 主治를 고찰하

여 9가지로 귀납한 결과를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다.

佛手散의 主治 대표 醫書
기록 

건수
관련 效能

胎動不安 鄕藥集成方 5
逐敗血,生新血/

止痛/ 補血 

유산으로 인한 

腹痛 및 下血

(태아사망)

鄕藥集成方 14

逐敗血,生新血/

驗胎,下死胎/ 

止痛

保産(산전관리와 

難産방지)
東醫寶鑑 11 縮胎易産

催生(분만촉진) 鄕藥集成方 3 催産

難産 醫林撮要 9 催産,縮胎易産

태반분리 배출촉진 醫林撮要 3 下胞衣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醫鑑刪定要訣 14
逐敗血,生新血/

止痛/ 補血

산후 유방하수 

및 동통
袖珍經驗新方 2

逐敗血,生新血/

止痛/ 補血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事不省, 

動風 등 救急症

醫林撮要 5 補血/ 甦生

Table 7. Adaptation diseases of “Bullsus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were 

included at Series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

大系에 수록된 韓國醫書 중 佛手散의 主治)  

Ⅲ. 考  察

현대 약리학의 입장에서 當歸는 미나리과 식물인 

Angelica gigas Nakai의 근을 건조시킨 것으로 정

유와 수용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수용성 성분은 

주로 ferulic acid(0.094%)로 혈소판의 5-HT 분비

를 억제하는 등의 작용이 있으며, 혈전의 乾중량을 

감소시키고 완만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當歸는 빈혈

에서 RBC 수와 hemoglobin 양을 증가시키고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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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혈소판 감소를 회복시킨다. 망상적혈구와 골

수 세포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작용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로 임파세포의 활성을 촉진

시킴으로써 조혈간세포와 CFU-GM의 증식과 분화

를 촉진시켜 補血작용을 나타낸다. 이밖에 심근에서 

혈액공급을 증강시키고, 심근허혈을 완화시키며 심

근세포에서 박동을 완만하게 하고 산소 소모량을 감

소시킨다. 當歸의 정유성분인 liquistilide와 

N-butylideneph hthalide는 TXA2에 의한 혈관수축

에 길항한다. 當歸는 또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저항력을 감소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choline 수용체와 histamin 수용체의 흥분에 기인한

다. 또한 자궁 평활근에 작용하여 흥분시키기도 하

고 억제시키기도 한다. 자궁 평활근을 흥분하는 성

분은 수용성 알콜 또는 알콜용해성 비휘발성 물질과 

정유이며, 억제 성분은 주로 정유와 ferulic acid이

다. 이에 따라 當歸는 자궁의 상태에 따른 이중적인 

조절작용을 하여 通經, 催産(oxytocic), 崩漏에 대한 

약리학적인 근거가 된다. 기타 기관지 평활근에 대

하여도 이완 및 解痙작용이 있다. 이러한 약리학적 

效能을 바탕으로 급성 허혈성 뇌중풍, 혈전패쇄성 

맥관염,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병에 當歸 주사액을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 통

경 및 월경불순 등에는 煎劑 및 錠劑를 사용하며, 

기관지 효천과 기관지염에 當歸 에탄올추출물을 구

복하면 증세가 완화된다.103) 

川芎은 미나리과 식물인 Cnidium officinale 

Makino의 根莖을 말린 것으로 주성분은 ligus 

trazine과 ferulic acid이다. ligustrazine은 심혈관계

에 대한 활성이 강하여 동맥과 관상동맥에서 저항력

을 저하시키며, 급성 심근경색에서 병변의 정도를 

경감시키고 경색범위를 축소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

한 뇌혈류 장애가 있을 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혈

관을 확장시키고 소순환을 개선시키며 혈소판 응집

을 억제한다. ferulic acid 역시 관상동맥의 혈류량

을 증가시키고, 심근허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川芎은 또한 혈전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혈전의 乾중

103) 한종현, 김기영.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2009. pp.479-483.

량과 濕중량을 감소시키는데, 川芎의 이러한 작용은 

다른 항혈전 작용이 있는 한약인 川芎, 홍화, 단삼, 

적작약, 강향 등과 배오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이

들 5종 한약을 배합한 처방의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작용이 川芎 단미보다 더 강하다. ligustrazine

은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응

집된 혈소판을 해소시키며, Sod. ferulic acid 역시 

혈전형성을 뚜렷하게 억제하여 川芎의 항혈전 및 혈

액응고 억제작용에 대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한

편 川芎의 수추출물과 알콜추출물은 소장과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고 경련을 이완 및 

해경시킨다. 川芎의 이러한 작용은 調經止痛 효과의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약리학적 效能을 바

탕으로 川芎 alkaloid를 정맥 또는 근육주사하여 관

상동맥 심질환을 치료했을 때 환자의 절반에서 협심

증 증상이 24시간 내 경감되거나 소실되고, 일부 환

자에서는 심전도가 호전되었다. 또한 ligustrazine를 

허혈성 뇌혈관의 급성기에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2~5일 후에 偏癱肢體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고, 발병 

4일 이내 초기의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가 비교적 

좋다.104) 

이상 當歸와 川芎에 대한 현대 약리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모두 관상동맥과 심혈관계, 뇌혈관,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액응고 지연 및 억

제, 혈전 감소 등으로 혈류를 개선시키고 평활근의 

이완 및 수축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當歸는 특히 

RBC, hemoglobin, 백혈구, 혈소판, 망상적혈구, 골

수 세포 등에 두루 작용하여 새로운 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며, 川芎은 혈전을 처리하는 작용이 탁

월하다. 이는 한의학에서 當歸와 川芎에 대한 보편

적인 인식인 “補血”과 “破瘀血”을 약리학적인 분석

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醫書 내 佛

手散의 效能 인식인 “逐敗血, 生新血”과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當歸와 川芎의 관

상동맥과 심근 및 뇌혈관에 대한 작용은 血虛 및 惡

血로 인한 의식혼미와 의식단절에 대한 “甦生” 效能

에 대한 충분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특히 川芎의 

104) 한종현, 김기영.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2009. pp.36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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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성분인 ligustrazine의 허혈성 뇌혈관과 그

로 인한 偏癱肢體의 운동 개선 효과는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유발된 口噤, 人事不省, 動風 등 救急

症에 대한 佛手散의 效能이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

님을 말해준다. 한편 當歸와 川芎의 자궁 평활근에 

대한 수축흥분 또는 수축억제 작용은 佛手散의 “縮

胎易産”, “催産”, “驗胎, 下死胎”, “下胞衣” 效能에 

대하여 약리학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특히 當歸가 

자궁 상태에 따라 자궁근의 수축을 흥분시키기도 하

고 억제하기도 하는 약리학적인 작용은 佛手散이 태

동불안 또는 유산의 상황에서 태아의 존망 여부에 

따라 태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사망한 태아를 배출시

키기도 하여 적절히 알아서 조절하는 效能을 발휘하

는 것이 약리학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陳春玲 등은 임신 12주~27주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중절을 원하는 32례 시험군에 대

하여 요추천자로 양막강에 외용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의 유도분만 시술을 하면서 시술 당일부터 시술 

3일째까지 佛手散(當歸·川芎 3:2 비율)을 하루 2회, 

1회 150ml씩 복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佛手散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자궁수축이 일어나

기까지 걸리는 시간, 태아 만출까지의 시간, 출산 

시의 출혈량, 태아 만출 후 24시간 동안의 출혈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시술 후 태반잔류가 시험

군은 6례, 대조군은 15례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

다.105) 이것은 “催産” 및 “下死胎”, “下胞衣”의 佛

手散 效能을 직접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연구인

데, 佛手散의 분만작용에 대한 效能뿐만 아니라 佛

手散의 效能을 오늘날의 임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佛手散의 분만에 대한 작용은 현대 의학적으로 

크게 2가지 기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궁의 평

활근에 대한 작용과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옥

시토신 등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이 그것이다. 사

실 이 2가지의 기전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뇌하수

체 및 시상하부에서의 호르몬 분비에 따라 자궁근이 

105) 陳春玲, 陳錦玉. 佛手散聯合利凡諾中期姙娠引産效果分析. 

實用中醫藥雜誌. 2014. 30(6). p.512.

수축하거나 이완되는 것이지만, 佛手散의 호르몬 분

비에 대한 작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

해 자궁근의 수축 및 이완에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가정한 것이다. 자궁 평활근에 대한 

작용은 當歸, 川芎 각각의 약리학적인 분석과 임상

검증 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陳芊 등의 실험에 

의하면 佛手散(當歸·川芎 1:1 비율)을 저량으로 투

여했을 때 임신한 쥐의 혈액점도를 개선하고 임신상

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적정 복용량 

이상으로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혈청 및 국부조

직의 종양괴사인자α(TNF-α) 증가와 함께 정상임신 

상태에 있던 쥐의 자연유산을 초래하였다.106) 陳芊 

등의 실험에서는 佛手散의 破瘀血 효과를 검증할 목

적으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지표로 설정하지 

않고 종양괴사인자α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쥐의 

자연유산이 초래되는 데에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

몬 분비와 그로 인한 자궁수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佛手散의 임신 및 분만에 관여

하는 호르몬 분비에 대한 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임신유지 혹은 분만이나 태반배출을 목적

으로 할 때 佛手散의 적정 임상투여량에 대하여 자

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佛手散의 투여량에 따

라 혈액점도 및 혈류를 개선시켜 임신유지에 유리하

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체내 면역기능을 비정

상적으로 활성화시켜 자연유산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陳芊 등의 다른 시험 연구에서는 

태동불안 상태를 유발한 쥐에게 적정량의 佛手散(當

歸·川芎 1:1 비율)을 투여하여 혈청 및 자궁과 태반 

조직 중의 종양괴사인자α(TNF-α)를 감소시켜 오히

려 유산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

러므로 임신 중 佛手散 투여는 그 목적에 따라 투여

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7)  

한편 魯建武 등의 연구에서는 瘀血상태를 유발한 

쥐에게 동일한 분량의 佛手散(當歸·川芎 1:1 비율), 

當歸, 川芎을 각각 투여하여 전체 혈액의 점도, 적

106) 陳芊, 孫云松, 張斌. 中藥佛手散對孕鼠姙娠結局的影響及

機理硏究. 中國計劃生育學雜誌. 2009. 12(總171). 

pp.722-724.

107) 陳芊 外 4人. 佛手散對先兆流産模型大鼠 TNT-α影響的實

驗硏究.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9. 14(9). pp.6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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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 응집, 적혈구 용적, 혈소판 응집, 혈소판 점착 

및 적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homoglobin) 수 

등을 관찰한 결과 3가지 모두 活血化瘀 및 補血養

血 작용으로 혈액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佛手散을 투여한 경우가 當歸나 川芎 單味를 투여한 

경우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108) 

또한 黃美艶 등의 실험 연구에서는 佛手散(當歸·川

芎 3:2 비율)의 추출 농도를 40%로 했을 때 補血효

과가 가장 높았으며, 40%, 30%, 20%, 50%, 15%, 

70%, 10%, 5%, 95%, 0%의 순으로 補血효과가 차

츰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109)

한편, 현대의 임상에 佛手散을 적용하고자 할 때 

중국 淸代 溫病醫家인 吳鞠通의 當歸와 川芎에 대한 

논평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吳

鞠通은 溫病條辨·解産難에서 當歸와 川芎은 산후

에 상용하는 주요 약물이지만 血寒으로 血脈이 응체

된 경우에 쓰는 것이 마땅하고, 血虛로 인한 虛熱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 어렵다고 논하였다.110) 현대의 

佛手散 실험연구에서 쥐에게 瘀血을 유발할 때에도 

대체로 찬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血熱이나 血燥로 생긴 瘀血증상 및 기타 

임신과 출산 시의 상황들에 佛手散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當歸와 川芎의 溫血하는 약성이 병자의 辨證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만일 血熱 및 溫熱로 인한 血燥證일 

경우 佛手散의 적용을 신중히 하고, 血熱을 가중시

키지 않도록 타 약물을 配伍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Ⅳ. 結  論  

韓國醫學大系에 수록된 20종의 의서 즉 鄕藥救

急方, 諺解救急方, 鄕藥集成方, 醫林撮要, 
東醫寶鑑, 廣濟秘笈, 濟衆新編, 醫鑑刪定要訣

108) 鲁建武, 宋金春, 曾俊芬. 佛手散對大鼠血液流變性的影響. 

中國醫院藥學雜誌. 2009. 29(5). pp.356-358.

109) 黃美艶 外 6人. 采用代射組學策略硏究佛手散對急性血瘀

大鼠的活血化瘀作用機制. 中國中藥雜誌. 2013. 38(20). 

pp.3576-3582.

110)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04. p.465.

, 本草附方便覽, 醫宗損益, 春監錄, 袖珍經

驗神方, 醫方新鑑, 醫本, 經驗方, 胎産要錄, 
諺解胎産集要, 壽生新鑑･産房隨錄, 增補山林經

濟･救急篇, 仁濟志에서 총 46건의 佛手散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佛手散은 當歸와 川芎 2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

인데 當歸와 川芎의 구성 비율이 3:2인 경우가 20

건으로 가장 많고 1:1인 경우가 14건으로 그 다음

으로 많았다. 2:1인 경우와 1:2인 경우가 각각 1건 

있었다. 특히 1:1인 경우 처방명을 ‘芎歸湯’으로 한 

경향성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修治

法으로는 當歸와 川芎을 粉末한 경우가 8건 있었고, 

當歸酒洗･川芎炒去油가 1건, 川芎去油가 1건 있었

다. 煎湯法으로는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19

건, 물로만 전탕한 경우가 13건 있었다. 물과 술을 

함께 사용한 경우는 먼저 물로 달이다가 나중에 술

을 더 넣고 달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鄕藥集成方과 袖珍經驗神方에는 산후 乳懸症에 

內服과 함께 當歸, 川芎을 태워 나는 연기를 환자의 

환부와 口鼻에 燻蒸하는 外治製藥法이 기재되어 있

다. 當歸와 川芎 외에 가하면 좋다고 한 약재로는 

益母草가 13건, 荊芥穗와 肉桂가 각각 1건씩 있었

다. 가장 많이 보이는 異名은 ‘芎歸湯’으로 18건이 

있었다. 이 중 9건에서 當歸와 川芎 분량을 동일하

게 제시하였다. 그 외 ‘立效散’이 3건, ‘烏金散’, ‘神

妙佛手散’, ‘的奇散’이 각각 1건 있었다. 

한국의서에 기재된 佛手散의 효능은 “逐敗血, 生

新血”, “縮胎易産”, “催産”, “驗胎, 下死胎”, “下胞

衣”, “甦生”, “止痛”, “補血”의 8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다. “逐敗血, 生新血”은 다른 모든 효능의 기반

이 되는 효능으로 當歸, 川芎 2가지 약재 각각의 補

血作用과 破瘀作用에 착안한 鄕藥集成方·坐月門의 

독창적인 서술이다. “縮胎易産”의 효능 역시 東醫

寶鑑에 처음 보이는 창의적인 서술로 濟生方에서 

연원한 ‘瘦胎易産’의 臨産醫論을 계승하여 氣藥을 

血藥으로 바꾸고 “瘦胎”를 “縮胎”로 고쳤는데, 임상

에의 활용과 성과의 획득이라는 현실적 검증이 뒷받

침된 것으로 보인다. “催産”은 출산이라는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즉각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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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구급처방이던 佛手散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효능

이며, “驗胎, 下死胎”는 佛手散 창방의 주요 목적이

자 이후 점차 확장된 佛手散 효능의 가장 효시가 되

는 효능이다. “甦生”은 극심한 血虛 혹은 惡血이 심

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식의 혼미나 단절을 초래

한 경우에 급히 血을 보충하거나 血을 고르게 함으

로써 깨어나게 하는 효능으로, 심층연구 및 투약법 

개선 등을 통해 현대의 응급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효능을 바탕으로 佛手散을 적용할 수 

있는 主治를 “胎動不安(유산전조증)”, “유산으로 인

한 腹痛 및 下血(태아사망)”, “保産(산전관리와 難産

방지)”, “催生(분만촉진)”, “難産”, “태반분리 배출촉

진”, “산후 惡露배출, 眩暈, 喘息, 頭痛, 腹痛”, “산

후 유방하수 및 동통”, “출혈과다로 인한 眩暈, 人

事不省, 動風 등 救急症”의 9가지로 귀납할 수 있었

다. 한국의서 중 佛手散의 主治와 관련한 기록은 각

각 순서대로 5건, 14건, 11건, 3건, 9건, 3건, 14건, 

2건, 5건 찾아볼 수 있었다. 

현대 약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當歸, 川芎은 

모두 관상동맥과 심혈관계, 뇌혈관, 자궁 및 기관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액응고 지연 및 억제, 혈전감

소 등으로 혈류를 개선시키고 평활근의 이완 및 수

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當歸와 川芎의 자궁 평

활근에 대한 수축흥분 또는 수축억제 작용은 佛手散

의 “縮胎易産”, “催産”, “驗胎, 下死胎”, “下胞衣” 

效能에 대하여 약리학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또한 

當歸와 川芎의 관상동맥과 심근 및 뇌혈관에 대한 

작용은 血虛 및 惡血로 인한 의식혼미와 의식단절에 

대한 佛手散의 “甦生” 效能에 대해 충분한 약리학적 

근거가 된다. 특히 川芎의 주요 구성성분인 

ligustrazine의 허혈성 뇌혈관과 그로 인한 偏癱肢體

의 운동 개선 효과는 극심한 血虛 또는 惡血로 유발

된 口噤, 人事不省, 動風 등 救急症에 대한 佛手散

의 效能이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佛手散의 “催産” 및 “下死胎”, “下胞衣” 효능은 

현대의 임상연구로 검증되고 있으며, 임신 중 “胎動

不安” 상태를 정상으로 개선시키는 “逐敗血, 生新

血”, “止痛”, “補血” 등 효능에 대하여도 현대의 실

험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임신 중 적정량 이상으로 佛手散을 투여할 경

우 오히려 정상임신 상태에 있던 쥐가 자연유산 되

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임신 중 佛手散의 투여는 

그 목적에 따라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淸代 溫病學者인 吳鞠通의 지적처럼 

血熱로 인한 瘀血證인 경우 當歸와 川芎이 대체로 

溫血하여 補血 및 破血하는 작용을 함에 유의하여, 

佛手散의 적용을 신중히 하거나 보완조치를 병행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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